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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원, 나물콩 녹체현상 원인 구명 나선다

- 이상기후 대응 안정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연구 본격 착수 -

- 구좌읍 일원에서 품종·해발고도·파종시기별 시험재배로 발생 원인 분석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이 지난해 일부 나물

콩 재배지에서 발생했던 녹체현상의 원인을 구명하고 안정적

인 재배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.

 ❍ 녹체현상은 나물콩이 수확기에 이르렀음에도 잎과 줄기가 푸

른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으로, 지난해 10월 고온·다습한 

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나물콩 재배지에서 30% 

이상 수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. 

❏ 이에 농업기술원은 녹체현상의 발생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구

좌읍 일원에서 품종과 해발고도, 파종시기를 달리한 시험재배

를 추진한다. 

 ❍ ‘아람’과 ‘해찬’ 품종을 대상으로 해발고도 

40m·140m·220m와 파종시기 6월 중순·하순으로 구분해 

재배한 뒤 녹체현상 발생 정도를 비교·분석할 예정이다. 

 ❍ 특히 ‘해찬’은 성숙기가 빨라 녹체현상 발생 가능성이 상

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,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

안정적인 나물콩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 

❏ 이번 연구를 통해 기상환경과 품종, 재배 조건이 녹체현상에 

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, 재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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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정립해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. 

 ❍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

제를 해결하고, 재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과 기술을 

발굴·보급해 제주 나물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

이다. 

❏ 고혁상 농업연구사는 “급변하는 이상기후 속에서 제주 나물

콩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녹체현상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

것이 급선무”라며 “이번 연구를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재배 

기술과 품종을 신속히 보급하고,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

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


